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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공 브리토우사와 쉬벨사, 영국의 첫 번째 무인 탐색구조 항공기 시험 

함 정 미 해군, 무인수상정에 Sea DeFNder 체계 최초 장착

기 동 기동과 방호 성능에 방점을 둔 서발 차량의 설계 중점



■ 브리토우사와 쉐발사는 영국의 해양 및 지상 환경에서의 인명구조작전을 위한 무인항공기(UAV)의 초도 시험을 실시함.

※ UAV:� Unmanned� Aerial� Vehicle

-� 해양경비청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항공기가 운용되는 공역에서 지상 원격조종사의 시야 밖 상황에 대한 UAV� 운영 규정 개발

└ 시험을 통해 체계 성능,� 미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수행 및 공중교통 상황을 안전하게 통합하는 운용 및 공공 서비스의 잠재성을 입증

-� 기존 헬기의 탐색과 구조 임무수행 접근방식을 뛰어넘는 발전적 단계

■ 시험에 사용된 쉬벨사의 CAMCOPTER� S-100�체계는 수직 이착륙(VTOL)�회전익 UAV로 여러 국제기관에서 사용 중.

※ VTOL:� Vertical� Take� Off� and� Landing

-� 자동 VTOL� 기능을 통해 발사와 회수에 특별한 장비 불필요

-�UAV는 최대 200km의 이동거리,�카메라를 통한 디지털 제어 및 영상 관측 가능

└ 총 82,000� 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통해 신뢰성 입증

└ 최고 185km/h의 속도,� 25kg의 탑재물로 6시간 임무 수행 가능

-�최대한의 하중과 내구성을 제공하기 위해 탄소섬유의 모노코크 구조로 제작

Bristow and Schiebel carry out UK’s first unmanned search and rescue aircraft trial, airrecognition.com, 2020. 3. 3. 항공유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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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미 해군의 공통 무인수상정(CUSV)이 FN� 허스탈사의 Sea� DeFNder� 체계를 장착하여 대테러 부대 방호 임무에 사용됨.

※ CUSV:� Common� Unmanned� Surface� Vehicle

-� 부대 방호 훈련 중 공통 무인수상정에 Sea� DeFNder� 원격무장체계(RWS)를 장착하여 항구,� 항만,� 고가치 자산을 방호

※ RWS:� Remote� Weapon� Station

-� 차후,� 해군 함정에 CUSV와 같은 소형 보트를 탑재하고,� 하드웨어를 교체하며 상이한 임무 수행 예정

└ CUSV는 측면주사음향탐지기,� 기뢰 무력화장치,� 비치명성 무기,� 정보·감시·정찰 센서를 포함한 다수의 탑재체 탑재 가능

■ Sea� DeFNder�체계는 소구경 안정화 RWS로서 해상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,�개발됨.

-�체계는 단거리 및 중거리에서 매우 높은 발사속도를 보유한 방어체계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신뢰성

있는 솔루션 제공

-�체계는 범용 거치대를 통해 5.56mm�또는 7.62mm�기관총 혹은 12.7mm�중기관총 무장 가능

└ 추가적인 화력 필요시 40mm� 자동유탄발사기 장비 가능

US Navy's First Unmanned Surface Vessel equipped with FN Herstal Sea DeFNder, navyrecognition.com, 2020. 3. 5 해상수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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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넥스터(Nexter)사 및 텍셀리스(Texelis)사가 설계 및 제작한 서발 4×4�기갑 전투 차량의 세부사항이 공개됨.

-� 차량은 10명으로 구성된 보병 분대에 24시간 동안 방호 기동성능을 제공하도록 제작

� └ 육군의 원정능력에 맞추어,� 강습착륙 상황에서 A400M,� C-130� 수송기를 이용하여 배치 가능

-� 2025년까지 서발 차량 689대 납품을 예상,� 2032년까지 차량 주문량이 적어도 2,000대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■ 프랑스군을 위해 장거리 수송이 가능하면서도 기동성,�탑재 하중,�방호 성능 간의 조화를 이룬 기동방호 차량으로 설계됨.

-� 최고속도 90� km/h,� 운용거리가 600km,� 필요 시 성능규격 향상 가능

� └� 60%�경사지 등판 가능,�40%�측면 경사도에서 마찰력을 유지 가능,�1m�폭의 도랑

및 0.9m�깊이의 여울 도섭 가능

� └ 고고도에서 성능 유지 가능,�영하 32도 ~�영상 49도 범위의 온도에서 운용 가능

-� 6.5kW� 용량의 보조 발전기가 장착되어,� 침묵 감시관측 상황에 가용

� └ 침묵 유지 불필요 시 15kw� 전력 발전 가능

Serval design seeks to underscore mobility, protection, janes.com, 2020. 1.29 기동화력부

서발 4×4 기갑전투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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